
마음에 화가 차올랐다.
그 순간, 두꺼비가 튀어나왔다!

체육 시간에 짝 줄넘기를 하는데 김양지 때문에 넘어졌어요. 
창피하고 짜증이 난 그때 내 입에서 웩! 두꺼비가 튀어나와 김양지 이마에 달라붙었어요. 
김양지가 소리치며 울었어요. 사과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. 내 기분이 축축해졌지요. 

시무룩하게 걸어가는데 단짝 구현모가 축구하자고 불렀어요. 
싫다고 돌아서는데, 축구공이 뒤통수를 때렸지요. 구현모가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는데, 

내 입에서 두꺼비들이 먼저 튀어나왔어요. 
아, 이런. 구현모가 놀랐겠지요? 나를 싫어하겠지요?

네이버 검색창에 '천개의바람'을 검색하세요.

블로그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짜 일 학년 욕 두꺼비를 잡아라!
신순재 글 | 김이랑 그림 | 천개의바람



2

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?

책을 읽기 전에

● ‘욕 두꺼비’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?

●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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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

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.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뜻이에요. 

상황을 보고 친구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써 보세요. 

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?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?

내용을 확인해요

친구가 줄에 걸려 짝 줄넘기를 실패했을 때 

친구가 찬 공이 실수로 내 머리에 맞았을 때

어려움에 처한 나를 친구가 도와준다고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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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

나만의 걱정인형을 그려 보세요.

그리고 화가 났던 마음과 나쁜 생각들을 모두 털어 버리세요. 

걱정인형에게 모두 털어 버리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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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

화가 나거나 흥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

욕을 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, 나는 얼마나 바른 말을 사용하는지 체크해 보세요. 

나를 돌아보기

책을 읽고 난 뒤에

1. 힘을 과시하려고 표현하는 욕 

자신이 강하다는 걸 뽐내기 위해 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

각이에요. 오히려 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사람이라는 

인식을 심어 주게 되지요. 강한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해요. 

2. 습관이 되어버린 욕 

욕을 장난처럼 내뱉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욕이 

튀어나오게 되는 거지요. 한번 들인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바르고 고운 

말을 사용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.  

● 나의 말하기 태도

나의 말하기 태도는 어떤지 아래 보기들을 체크해 보세요. 

  

(       ) 화가 나면 윗사람에게 반말을 하기도 해요.

(       ) 화가 나면 일단 큰 소리를 내요.

(       )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어요.

(       ) 사람들을 흉보거나 놀리는 말을 자주 해요.

(       ) 사람들이 말할 때 끼어들어요.

(       )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.

(       )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. 

● 바르고 고운 말 연습하기

흥분이 될 때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세요. 

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.

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면 보다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. 

● 욕을 왜 하게 될까요?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요?


